
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. 2020년은 인류 역사에 기

록되어 인구에 회자할 한 해입니다.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, 내

년에는 금년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. Covid-19

으로 전세계가 혼돈과 경악 속에서 지냈던 2020년은 누구의 

표현대로 전세계가 도둑 맞은 한 해 같습니다. 무엇을 했는지, 

어떻게 살았는지가  잘 생각나지 않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. 생

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,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, 심

지어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일 년을 이렇게 떠나 

보내고 있습니다.  

 

매년 일년의 마지막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얼마나 실

천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런데 2020년은 생각해볼 필요가 

없을 정도입니다. 거의 실천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교

회적으로도 보면, 목회일정상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

채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

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. 살다보면, 개인의 삶으로 볼 때 

올 해보다 더 힘든 한 해를 맞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. 

사업이 어려워지고, 건강이 나빠지고,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

속에서 신음했던 나날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개인적 일이든, 

전세계적 일이든, 믿는 자들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

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 

 

인생은 예측불가능합니다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그래서 

사람들은 행복할 때도 불안해하고, 아무 일이 없어도 안심하지 

못하고 살아갑니다. 그러다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공

포와 분노와 두려움에 빠집니다. 그 속에 빠질지라도, 우리는 

그 속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

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“나를 기가 

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

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.(시 40:2)”     


